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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이란, 인간과 인간의 백병근접전투를 전제로 인간의 몸(주먹, 다리, 팔꿈치, 무릎 등)이나 무기를 활용해 상대방의 위협을 방어하고 제

압하는 기술들을 말한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취미 생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짓수, 유도, 검도, 태권도 등 다양한 무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다양한 특성을 두루 겸비한 종합무술 ‘삼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삼보는 무기를 사용하

지 않는 맨손 호신술을 뜻한다. 매치기·굳히기·누르기·꺾기 등 다양한 기술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이자 무술이다. 구 소련의 특수부대였던 

스페츠나츠의 격투 교과 과정 중의 하나인 삼보는 모든 무술의 장점들을 연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고의 무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삼보를 알리는 데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사)대한삼보연맹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월간 파워코리아는 (사)대한삼보연

맹 문성천 회장을 만나 삼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종합무술 ‘삼보’ 통해 

민간외교 펼친다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과 삼보 대중화에 힘쓰다.
Listing sambo in sport for all, 2020 Asian Games Hangzhou, and 2024 Paris Summer Olympics
글 ┃ 권동호 기자 dongho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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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중에 만들어진 것이다. 러시아가 모든 무술을 연구해서 만들어가지고 맨손으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무술로 만들었다. 그런 장점을 모았기에 무술로는 최고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짧은 시간 내에 간단히 배우기 힘들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

이 홍보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삼보를 배우려고 할 것이다.

‘제43회 세계삼보선수권대회’ 성공적으로 이끈 문성천 회장

(사)대한삼보연맹 5대 회장으로 취임하다

문성천 회장은 (사)대한삼보연맹의 초창기부터 10여 년 동안 후원을 계속하면서 인

연을 맺어왔다. 그러던 지난해 초 그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CJ 손경식 회장, 

LS그룹 구자열 회장과 함께 ‘제43회 세계삼보선수권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아 이들과 함께 실무 운영에 나섰다. 문 회장은 대회를 준비하면

서 해외를 누비며 홍보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했다. 문 회장을 포함한 공동 조

직위원장들의 활약 덕에 (사)대한삼보연맹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충북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43회 세계삼보선수권대회’를 성황리에 개

최했다. 제43회 세계삼보선수권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사례였고, 역대 

최대 규모인 82개국 1,000여 명이 참가한 대회였다. ‘제43회 세계삼보선수권대회’ 

이후 (사)대한삼보연맹을 17년 동안 이끌어 온 문종금 전임 회장(1대~4대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자 국제삼보연맹은 한국을 아시아의 삼보 발전의 기점지로 생각

해 이 대회의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대회를 이끈 문성천 회장을 (사)대

한삼보연맹의 5대 회장으로 점찍었다. 그 결과 문 회장은 올해 1월 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선출되며 (사)대한삼보연맹의 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후 현장과의 소통에 힘써

삼보의 생활체육화가 목표

현재 전국에 삼보를 진행하는 체육관은 100개 정도로 추정된다. 문성천 회장은 취

has endeavored to promote the marital art which 

is relatively less known due to the dominant tae-

kwondo and other popular martial arts. Sambo is 

widely known in CIS nations: Ukraine, Belarus, 

Moldova, Kazakhstan, Uzbekistan, Turkmenistan, 

Tajikistan, Kyrgyzstan, Armenia and Azerbaijan. 

The popularity of sambo is undeniable as Putin is 

serving the honorary chairman of Federation In-

ternationale de Sambo.

Korea Sambo Federation
Moon Sung-chun, current and 5th chairman of 

Korea Sambo Federation, sponsored the federa-

tion for 10 years and was offered a position in the 

43rd World Sambo Championship committee 

alongside lawmaker Song Young-gil, CJ chair-

man Sohn Kyung-shik and LS Group chairman 

Christopher Koo. The 43rd World Sambo Cham-

pionship held at Cheongju University gymnasium 

is the first Asian opening and it successfully drew 

1,000 participants from 82 countries. Received 

as the best event in history of Sambo, the 43rd 

World Sambo Championship was broadcast in 70 

countries by Eurosport and recorded the highest 

real time viewership rate in Europe. The logo 

국내에 대중화되지 않은 삼보를 알리기 위해 창설된 (사)대한삼보연맹

2003년 창설된 (사)대한삼보연맹은 삼보인의 협력과 소통에 힘쓰고, 삼보가 우리나

라에서 글로벌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직까

지 주짓수, 유도, 검도, 태권도 등 다른 무술에 비해서 국내에 대중화되지 않은 삼보

를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로 일하고 있다. 삼보는 주짓수 등 다른 무술에 비해서 홍

보가 많이 안된 것이 현실이다. 사실 러시아를 포함한 CIS 국가(우크라이나, 벨라루

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몽골 등에서는 삼보의 위상이 대단하다. 특히 국제삼보

연맹(FIAS)의 명예 회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삼보는 다른 무술보다 상당히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워낙 기술이 많다보니 그렇다. 주짓수 같은 그라운드 

기술, 유도 같은 스탠딩 기술, 격투기 기술 등이 있으니깐 종합무술처럼 모든 특성

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쉽지 않은 것이다. 삼보의 태생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

Martial arts are combat practice for self defense 

or law and enforcement applications commonly 

practiced in Russia. In Korea, taekwondo, judo, 

kendo and jujutsu are commonly practiced as 

hobby or self-defense. In Russia, sambo is widely 

known as a martial art and also a sport that does 

not use any weapons but only hands. Sambo was 

a part of training of Spetsnaz used in numerous 

post-Soviet states and it is received as one of the 

best martial arts in the world for combination of 

essence of many martial arts. 

Since opening in 2003, Korea Sambo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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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후 그동안 체계화되지 않았던 행정에 신경썼고, 그래서 6개월 동안 회원 수, 

연락망 등 데이터 정리를 하면서 100개 이상의 체육관 관장들에게 일일이 연락하

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문 회장은 올해 가장 큰 목표로 대한체육회 가

입과 삼보의 생활체육화를 정했다. 이를 위해 국내 체육관들을 지원하고, 활성화시

켜서 사람들에게 삼보를 알려 생활체육으로 자리잡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

제가 올해 취임하고 나서 가장 큰 목표는 삼보가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

사)대한삼보연맹은 국제행사가 1년에 20~30개 정도 되고, 필수적으로 국제연맹에

서 지정한 대회에는 선수들을 파견해야 국제연맹 회원국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제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삼보를 생활체육으로 자리잡게 만들어 동네 체육

관마다 삼보 간판이 걸리도록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대한삼보연맹은 현재 

체육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체육관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삼보연맹

은 지난 8월에 열린 제13회 전국삼보선수권대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개최하여 국

제삼보연맹으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대회방식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made of hanbok – traditional Korean dress – cur-

rently is being displayed at Sambo Museum Rus-

sia on order of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Sam-

bo. Seeing its growing recognition in South 

Korea, Yong In University started to run Sambo 

major first and other universities are considering 

a follow at the moment. Taking the momentum, 

officials of sambo organizations in the world are 

pushing forward listing the martial art in the 2020 

Asian Games Hangzhou and 2024 Paris Summer 

Olympics. 

In South Korea, it is estimated that around 100 

sambo gyms are operating nationwide. As soon 

as taking the steering wheel, chairma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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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존에 하루 동안 개최하던 대회를 체급별로 분리하여 5일 동안 진행했다. 코

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와 제한조치를 준수하면서 방역을 철통같이 

하여 감염과 확산위험을 최소화하는 아이디어였다. 대회는 매주 토요일에 전국 5

개 체육관에서 개최됐고, 2체급씩 무관중으로 진행했다. 선수대기실 내 마스크 착

용을 의무화하고 경기장에는 출전 선수 2명, 코치 2명, 심판, 중계팀만 들어가게 했

다. 선수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심판도 마스크를 쓰고 진행

했다. 시합 전에 미리 경기장을 방역하고, 한 시합이 끝날 때마다 다시 방역 후 다

음 경기를 진행했다. 하루에 출전 선수는 10명 내외로 제한했다. 출전 선수들은 3

일 전부터 체온을 측정해 대한삼보연맹에 보고하고, 경기 당일 체온에 이상이 있는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했다. 대회 경기는 전세계 삼보선수들과 매니아들을 

위해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삼보, 2024년 파리 올림픽 종식 종목 채택 앞둬

CSL 통해 삼보로 성공한 선수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만들 것 

문성천 회장의 가장 큰 업적은 삼보를 통한 민간 외교 부문이다. 그가 공동 조직위

원장으로서 진두지휘한 2019 세계삼보선수권대회 개막식은, 43회째 개최된 대회 

중, 역대 가장 멋지고 감동적인 개막식이었다고 국제삼보연맹에서 평가했다. 유로

스포츠가 이 대회를 70개국에 생중계했고, 유럽 실시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300명의 출연진과 스텝이 참여해 우리나라 전통과 삼보의 정신을 결합해 작품을 

만들었다. 개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던, 한복으로 만든 국제삼보연맹(FIAS) 로고 작

품은, 국제삼보연맹의 요청에 의해 현재 러시아에 있는 삼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

다. 현재 (사)대한삼보연맹의 노력은 희망적인 결실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용인대

학교 격기지도학과에 삼보 전공이 개설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대학에도 삼보 

전공을 개설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제삼보연맹(FIAS)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노력과 전 세계의 삼보인들의 활약 덕에 삼보는 2018년 자

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2022년 항

저우 아시안게임, 2024년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진행 중인 민간 외교적 성과가 또 하나 있다. KF-94 마스크 1만 

개를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러시아 삼보 선수들을 위해 기부했다. 국

제삼보연맹은 현재 러시아 외교부와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정식 기

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문 회장은 “우리나라에 삼보가 대중화되면 아

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며 “올해 2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프로 캠벳삼보리그(CSL) 창설을 위

한 출범식에 참석했다. UFC처럼 MMA 못지않은 인기를 얻는 것을 목표

로 하는 CSL를 통해 삼보로 성공한 선수들이 삼보를 떠나지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 삼보를 널리 알리

기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있는 (사)대한삼보연맹의 향후 행보를 기대해본다.

gathered data of branches, number of member-

ship and contact information to manage the fed-

eration more systematically. This year, he targets 

to obtain a membership of Korea Sport & Olympic 

Committee in order to promote sambo as a sport 

for all. 

“Listing sambo one of sport for all is the biggest 

plan I have this year. Korea Sambo Federation is 

engaged in around 20 to 30 international events 

a year and it is necessary for us to dispatch sam-

bo players if we are to keep the international 

membership” said Moon.

In accordance with the South Korea’s COVID-19 

quarantine procedures, Korea Sambo Federation 

held the 13th Sambo Championship last August 

by dividing the normal 1 day event into 5 days 

without audience. All quarantine guidelines were 

strictly followed and kept at all times through the 

event.

“Korea Sambo Federation is passionat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sambo to shoulder 

to shoulder popularity of UFC and we are deter-

mined to make it happen” said Moon.

Korea Sambo Federation donated 10,000 KF-94 

facial masks to sambo players in Russia in an ef-

fort to reaffirm the strong bond and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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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амбо - комплексное боевое 
искусство, как проводник частной 
дипломатии.
Усилия по получению статуса олимпийского 
вида спорта.

Федерация самбо Кореи созданная для развития 
непопулярного в стране вида спорта
Федерация самбо Кореи, основанная в 2003 г., прилагает все усилия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общения любителей самбо и его превращения 

в глобальный вид спорта в Южной Корее. В стране самбо все еще 

является малоизвестным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боевыми 

искусствами, такими как джиу-джитсу, дзюдо, комдо и тхэквондо, но 

организация работает день и ночь для популяризации дисциплины. 

Реальность такова, что степень осведомленности о самбо невелика в 

сравнении с другими боевыми искусствами, включая джиу-джитсу. 

В Росси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СНГ (Украина, Белоруссия, Молдавия, 

Казахстан, Узбекистан, Туркменистан, Таджикистан, Кыргызстан, 

Армения, Азербайджан) и Монголии статус самбо куда более велик. 

В частности, почетн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самбо (ФИАС) является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В. Путин. Самбо 

обладает гораздо более сложным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и набором 

техник, чем другие виды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Существуют наземные 

техники боя как в джиу-джитсу, приемы в положении стоя как в 

дзюд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это непростая дисциплина со всем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комплексных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Г-н Мун Сон Чон, успешно возглавивший «43-й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самбо», вступает в должность 5-го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ции самбо Кореи
Г-н Мун Сон Чон спонсировал Федерацию самбо Кореи с момента 

основания в течение более 10 лет. В нач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его 

пригласили выступить в качестве сопредседателя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43-го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самбо» вмест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Сон Ён Гиле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нгломерата CJ Group Сон Гён Сиком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рпорации 

Ку Чжа Ёлем.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чемпионата г-н Мун 

путешествовал за границей дл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и 

решения необходимых вопросов. Благодаря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председателей, включая г-на Мун, Федерация самбо Кореи 

торжественно провела «43-й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самбо» с 8 по 10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в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Suk-

woo Culture Gym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Чхонджу в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

Пукто. 43-й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самбо стал первым соревнованием, 

проводимым в Азии, и крупнейши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000 человек из 82 стран. После чемпионата г-н Мун 

Чжон Гым (1-4-йпрезидент), возглавлявший Коре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самбо в течение 17 лет, объявил о своем намерении уйти в отставку 

Международная федерация самбо, рассматривая Корею в качестве 

отправной точки для развития самбо в Азии, выдвинула г-на Мун 

Сон Чона – сопредседателя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комитета, успешно 

проведшего чемпионат, на пост 5-го президента. В результате Мун 

Cон Чон был избран единственным кандидатом на общем собрании в 

январе этого года и вступил в должность 5-го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ции 

самбо Кореи.

Стремление к диалогу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Цель превратить самбо в массовый спор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ется около 100 

гимназий, где проводятся занятия самбо.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 Мун Сон Чон позаботился о систематизаци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аппарата. Так, за последние шесть месяцев 

осуществив организацию таких данных, как количество членов и 

контакты, он пытается поддерживать коммуникацию на местах, 

индивидуально связываясь с более чем 100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Г-н Мун определил вступление в 

О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превращение самбо в 

массовый спорт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ых целей этого года. Для э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национальным спортивным залам и 

их активизац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информировать население о самбо и 

сделать спорт массовым.  Г-на Мун отмечает: «Самая большая цель 

с тех пор, как я вступил в должность в этом году, - превратить самбо 

в массовый спорт.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звания члена федерации, 

Коре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амбо необходимо отправлять своих 

спортсменов на утвержденны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ей самбо 

соревнования, которые по миру проводятся 20-30 раз в год. 

Федерация самбо Кореи до сих пор Коре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амбо не 

могла этого сделать, поскольку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статуса страны-

члена ФИАС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ет национальных субсидий, а 

спонсорство со стороны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незначительно. 

Дополнив эту часть, мы продолжим участвовать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сделаем самбо массовым спортом, чтобы в каждом 

местном спортзале был кружок самб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федерация пытается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занятия в спортзале, но из-за 

недавней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 всему миру, количество залов 

сокращается, что созда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трудности на пути к этой 

цели. В августе Федерация самбо Кореи провела 13-й национальный 

чемпионат по самбо абсолютно новым способом, что получило 

одобрение от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самбо как новый метод 

соревнований в пост-коронавирусную эпоху. Соревнования, которые 

ранее длились всего один день, были разделены по весовым 

категориям и проводились в течение 5-ти дней. Это было сделано 

ради того, чтобы свести к минимуму риск заражения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путем тщательн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и 

соблюдения всех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рекомендаций и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двум весовым категориям проводились каждую субботу в пяти 

спортзалах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 проходили без зрителей. В зале 

ожидания для игроков нужно было обязательно носить маску, а 

также только 2 игрока, 2 тренера, судьи и эстафетные бригады были 

допущены на стадион. Все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помимо двух игроков, в 

том числе и судьи, были в масках. Стадион находился на 

профилактике до начала и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каждого соревнования.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вующих в день было ограничено до 10. 

Спортсмены измеряли температуру своего тела начав за три дня до 

матча и сообщали результаты в Коре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самбо, а 

спортсмены с повышенной температурой тела в день матча не были 

допущены к участию. Для самбистов и любителей со всего мира 

соревнование также транслировалось в прямом эфире на YouTube. 

Самбо накануне утверждения программы Парижск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2024 года
Лига боевого самбо (CSL) гарантирует продолж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успешным игрока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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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цене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ей самбо как самая красивая и 

впечатляющая за всю историю. Трансляция мероприятия в прямом 

эфире по каналу Eurosport была доступна в 70 странах и в Европе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количеству зрителей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Около 300 человек проделали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утем 

объединения традиций Кореи и духа самбо. Ставшее венцом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роизведение - логотип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самбо (ФИАС), выполненный по мотивам традиционного 

ханбок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 просьбе ФИАС экспонируется в 

российском музее самб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силия Федерации 

самбо Кореи постепенно приносят обнадеживающие результаты. 

Так,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Йонъин на факультете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была добавлена специальность самбо, и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 специальность в други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Благодаря усилия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В. Путина,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почетн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самбо (ФИАС), и работе 

любителей самбо по всему миру на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Джакарта-

Палембанг 2018 дисциплина получила офи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и 

ожидается ее включение в программу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Париже в 

2024 году. Есть еще одно достижение частной дипломатии. Десять 

тысяч масок KF-94 были подарены российским игрокам самбо, 

страдающим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федерация самб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делает официальные пожертвования через МИД 

России и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и в Корее. Г-н Мун амбициозно отметил: 

«Если самбо наберет популярность в нашей стран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аше влияние будет расти не только в Азии, но и в мире.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я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Лиги боевого самбо (CSL) в Сочи. Благодаря 

турниру CSL, который стремится завоевать такую ​​же популярность, 

как турниры смешанных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например, MMA, игроки, 

добившиеся успеха в самбо, смогут продолжа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не 

покидая спорт. Остается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ать будущих действий 

Федерации самбо Кореи, трудящейся для широкой популяризации 

этого спор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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